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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적폐 두둔하는 노동부
적폐청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불법 파견 은폐 재벌 앞잡이 고위 관료 처벌 않고 감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전교조 등이 “박

근혜 정권이 자행한 노동 적폐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며 조속한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8월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

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노조파괴 중대 범죄자 엄중 처

벌, 불법 파견 즉각 시정, 노조파괴 가담 

혐의자 인사 철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박근혜 정

권 시기 검찰, 경찰, 사법부 등 국가권력 

기관이 자본과 결탁하고 부역해 상상할 수 

없는 노동탄압이 가능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를 파괴하고 불법 파견

을 합법도급으로 조작하는 등 노동 적폐 

행정에 앞장선 노동부 인사들이 회전문 인

사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권혁태 전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지난 달 31일 대구지

방노동청장으로 발령하는 등 노조파괴에 

가담한 노동부 고위인사들을 감싸고 있다.

대회사에 나선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

위원장은 “불법 파견으로 노동자가 피눈

물을 흘릴 때 노동부는 재벌 편에 서서 정

몽구가 감옥에 가지 않고 불법 파견을 합

법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을 알려줬다”라며 

분노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명령 이행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왜 폭행당해야 하는지, 전교조는 왜 법

외노조인 채로 계속 단식을 해야 하는지 

고용부는 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이정훈 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영

동지회장이 투쟁사에 나서 “문재인 정부

가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을 노

동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제 노동자

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결의

를 높였다.

최정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불법 파견 시정 명령 이행 촉구 파업현장

에 기아차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정은 대의원은 “지

금 싸우지 않으면 영원히 차별받는 비정규

직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하나되어 싸우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과 노조 조합원들은 결의대회

를 마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이 막아섰

다. 분노한 조합원들은 김영주 장관 면담

을 요구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민

주노총은 사전에 공문을 보내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설치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

월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등 15개 과제에 대한 결과를 발

표했다. 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 등 적극 조처를 하라

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서도 직권 취소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